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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문학을 비교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그. 授

양상을 살피는 방법 장르적 유사성을 보이는 두 문학양식을 비교하는 방법 문학사적으, ,受

로 비슷한 비중과 의의를 지니는 문학양식을 비교하는 방법 소재적 공통성에 주목하는 방,

법 전혀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아도 구조적 혹은 주제적 유사성을 지니는 두 항목간의 유,

사성을 규명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비교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세기1819․ 1) 한국과 일본의 시대적 유사성에‘ ’

주목하여 이 시기의 시대적 특성 및 문화예술의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문학장, ․

르인 와 센류( )辭說時調 川柳 2)의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차적 목표를 둔다1 .3) 그

리고 시대적 유사성이 야기한 문학적 유사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라 할 자기‘

인식의 변모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두 시양식에 내재된 근대적 속’

성의 일면을 조명하는 것에 차적 목표를 둔다2 .



근대성의 기준으로 인간중심주의 과학적 기술문화 자본주의 경제 채택 시민사회 대두 민, , , ,

족주의를 내건 국민국가 형성4) 세계화의 영향―외면화 과 개인적 성향― ―내면화―이라는

두 극단 간의 상호관련성의 증대,5) 리얼리즘,6) 개인문학의 탄생‘ ’ 7) 자아에 의해 뒷받침되는

개인의식 혹은 개성의 대두,8) 지식문화예술의 상품화대중화 인칭 대명사로서 자기, 1 ‘ ’․ ․ ․ 9) 개

념의 등장 다맥락성, ,10) 일본 근대문학의 징표로서 풍경의 발견 내면의 발견 고백이라는, ,

제도 의 의미 아동의 발견 구성력 장르의 소멸, , , ,病 11) 등 무수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어 온 이 견해들을 관통하는 공분모로서 주체 혹은 자기자‘ ’ ‘

신 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이끌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시양식 사이에’ .

발견되는 다양한 문학적 유사성 가운데 이 글에서 특히 자아인식의 변모양상을 집중적으‘ ’

로 살피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문학의 근대성을 논하는 핵심적 징표가 된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12)

문학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명제는 시대와 사회는 문학텍스트를 생‘ ’ , ‘

산해 내는 토양이라는 명제로 바꾸어 표현될 수 있다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이라는 거시적’ . ‘ ’

틀 속에서 조망하고자 할 때 이 명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사한 시대사, ‘ ․

회환경은 유사한 문학을 생산해 내는가 하는 물음이다?’ .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세기 즉 한국의 조선 후기와 일본의 에도 후기1819 , ( )江戶․ 13)는 그 유

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큰 유사성을 지닌 시기로 부각된다 한일 양국의 역사상 봉건적 중. ․

세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로 간주되는 세기는 전통의 지속 및 근대문학 형‘18, 19 ’

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된다 이 시기는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야기되었는.

데 양국의 역사가들은 변화의 주 요인 중의 하나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14)을 지적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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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경우 년 숙종 년 정부가 동전의 유통을 결정한 이래 동전은 가장 우월한. 1678 ( 4 )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으로 정착하여 상품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 15) 세기를18

전후하여 부세소작료의 로 인해 상품화폐경제가 활성화되었다.金納化․ 16) 상품화폐의 발달은․

농민들의 생산력에 경제기반을 둔 봉건제도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이 등장하게 되고 이. 富商

들의 이 지배층金力 ―양반과 武士―의 권위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분제가 크게‘ ’

동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제도參勤交代 17) 시행으로 인해 의 에도에서의 소비생활이 촉진되武士階級

고 들은 막대한 를 강요당하였으므로 지출이 과다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에도의.大名 出費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에도의 소비와 사치생활이 조장되고 소비적 상업은 현저,

하게 발달하게 되었으며 무사계급의 경제적 입지가 침식되기에 이르렀다 생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를 파는 무사까지 생겨났다 이 시기는 무사와 평민의 결혼.兵器

이 크게 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부유한 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려는, 商人

무사계급의 이해와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신분적 상승을 꾀한다고 하는 의 이, 富商

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사계급의 경제적 영락뿐만 아니라 신분적 입지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엄격한 신분제도 가부장제도 장자상속제도 농업경제 유학 교리를 통치이념으로 한다는, , , ,

점 등 여러 면에서 봉건제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선 전기와 에도 전기 사회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야기한 이 두 요소―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동요―는 단순히 봉건사회의,

경제적신분적 기반을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교적 교리 이외에 이 새로운 가치기‘ ’金力․

준으로 부상하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랄 수.

있는 예술의 상품화 현상 즉 예술이 생계수입직업으로 연결되는 현상 서민층이 주된 문화, ,․ ․

담당층으로 부상하게 되는 현상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시기에.

성행한 사설시조와 센류는 이같은 시대사회적 변모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시양식․

으로서 여러모로 공통점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기존의 시형식. ―시조 하이카이, ( )俳諧 에 파격적인 내용―

을 담는다든지 일상적이고 비속한 소재를 과감하게 도입한다든지 유머와 위트 등 골계문, ,

학의 특징을 지닌다든지 작자가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작자불명의 작품이 많다든지 인,

간의 삶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이를 소재의 주원천으로 삼는다든지 문학이 하나의( ) ,女 性․

예술상품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유통망을 지닌다든지 하는 점들은 표면적으로 쉽게 확인되는

공통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설시조 및 센류에 대한 연구는 이 문학양식들의 이름과 신분이 알려진 주된 작

  

  



자층이 중인신분 또는 조닌( )町人 18)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인문학 서민 평민 문학으로 혹은/ ( ) ,

그들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삼/閭巷文學 町人文學

아 왔다 은 원래 도시. ‘ ’町人 ―특히 에도( )江戶 ―에 사는 을 일컫는 말로 에,商工人 城下町

있어 특별 구역인 조 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역시 본래 구불구불한 좁‘ ( )’ . ‘ ’ ‘町 閭巷

은 길을 의미하는 말로 서울지방 중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19) 따라서 이,

용어들은 사설시조와 센류문학 담당층의 신분적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 ’

다 두 시양식에서 중인이나 조닌 계층이 창작과 또는 생산과 소비의 유통과정에서. ,享受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 담당층의 신분적 요소, ‘ ’

를 가지고 중인문학 여항문학 서민문학 조닌문학으로 이 시 양식들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 ,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첫째는 문학을 인 현상이 아닌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이해할 때 사설시조를, ,靜的

창작한 일부양반들 그리고 직접 사설시조를 창작하거나 가창하지 않더라도 물심 양면으로

예술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상층 패트런의 존재는 이 구도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무사계급은 다른 사회의 상층처럼 학문예술의 패트런이 되지. ․

는 못했으나 자신들이 센류교카 를 포함하여 시나 그림을 직접 창작함으로써 문화의( )狂歌․

생산에 참여하였다는 점20)을 고려할 때 센류를 조닌문학으로 규정하는 구도에서 이들은 제,

외될 수밖에 없다 둘째 사설시조의 경우 현전하는 작품 약 수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작. , 780

자가 표시된 것은 수 작자 이름이 없는 것은 수 정도이며 사설시조 작가로 이름이220 , 560 ,

기록된 사람은 명 정도라는 통계40 21)에 비추어 볼 때 사설시조를 중인문학으로 규정하는,

한 이름이 남겨진 작품의 배에 이르는 작품은 중인층 이하 혹은 이름을 남기고2.5 無名氏

싶어하지 않은 양반층의 작으로 추정될 뿐 적극적으로 문학사의 중심으로 편입될 수 없다‘ ’

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같은 양상은 센류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센류 에. . 懸賞募集

하는 경우 개개인이 이름을 내걸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그룹投句 ―구미 렌 등( ) ( )組 連․ ―의 이

름을 내세우기 때문에 작자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름이 밝혀진 작자의 신분.

이 중인층 조닌층이라 해서 중인문학 조닌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내포한다/ / .

셋째 조선 후기나 에도 후기는 모두 신분제가 크게 동요하는 시기인데 신분적 변별성이, ,

현저하게 약화되는 시기의 문학을 신분적 요인을 가지고 규명하려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 ’

모순을 내포하는 셈이 된다 넷째 이 시기는 신분만 양반무사일 뿐 서민과 동일한 생활. , ,․

행동패턴 사고방식을 보이는 영락한 지배층과 더불어 신분은 중인조닌이지만 지배층의 생, , ․

활양식이나 행동패턴을 그대로 모방하는 서민층―중인 및 심지어는 노비까지―이 크게 증

가하여 신분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제 측면에,

서 상층계급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중인노비의 경우 그같은 가치관의 산물인 텍스트를․

중인문학 조닌 문학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는 작가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 하,

는 점보다 어떤 사고방식가치관 어떤 취향을 가진 부류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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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문학활동이 이루어진 공간 문학에 등장하는 주된 공간적 배경을 살피는 것은 이. , ,

와 같은 작자층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있어. ,

공간 은 단순히 거주나 활동의 장소의 의미를 넘어 개개인의 존재를 정의하고 그들의 정체‘ ’

성을 규정하는 실존적 근거가 되며 가치관이나 세계관 사물을 보는 시각 나아가서는 무의, ,

식의 세계까지를 제약하고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내면세계를.

지배하는 공간이 문학작품을 생산해 낸 산실이 된다고 할 때 그 공간의 속성이 텍스트의,

의미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두 시양식을 포괄하는 로서 ‘ ’上位 範疇 市井文學 22)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시기 예술의 특징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술활동의 주무대가 산수. ‘

자연 이나 으로부터 대중적인 의 공간 생활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 ‘ ’ ‘ ’ ,私的 空間 俗

실이다 그 대표적 공간이 바로 이다 필자는 예술 담당층의 신분에 따른 분류의 문제. ‘ ’ .市井

점을 제기하고 예술이 연행유통향수소비되는 공간에 따라 굿당예술 궁중예술 놀이판‘ ’ ‘ ’ ‘ ’ ‘․ ․ ․

예술 풍류방예술 일터예술 분류한 바 있는데’ ‘ ’ ‘ ’ 23) 이 중 놀이판예술과 풍류방예술은‘ ’ ‘ ’ ‘市

로 묶일 수 있다 여항문학 혹은 중인문학 조닌 문학이라는 말이 특정 계급 중인층’ . ( ), (井藝術

혹은 특정 지역 서울에도 특정 직업 기술직상공업 에 한정됨에 비해), ( ), ( ) , ‘商工人層 市井文․ ․

이라는 말은 신분적지역적직업적 배타성을 벗어난 중립적 용어가 된다’ .學 ․ ․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 연구는 조선 후기와 에도 후기라고 하는 시대사회환경의 유사성이, ․

사설시조와 센류라는 상이한 시형식에 어떠한 을 야기하였는지를 이 시기의 특성을,同異點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라는 공간을 중심축으로 하여 살피는 접근방법을 택하고자 한‘ ’市井

다 이라고 하는 공간은 농업 중심의 사회로부터 상공업 중심의 사회로 이행해 가는. ‘ ’ ,市井

시기의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같은 접근방법은 사설시조와 센류의,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조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지금까지 사설시조나 센류에 관한 연구는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유기적 결합이 도외시된 채

텍스트 외곽지역의 탐색에 머문 감이 있으며 세기 문학을 근대문학 발아기로 보면서, 1819․

도 정작 작품을 통해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는 데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8․

세기의 시대사회문화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고 텍스트 에서도 주된 무대로 등장하19 內․ ․

는 이라는 공간을 통한 접근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市井

생각한다.

이란 말은 옛날 중국에서 를 으로 하고 그에 따라 를 세워 교역을 행한‘ ’ , 20市井 畝 一井 市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하고24) 우물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물을 매매한 데

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한다.25) 이로써 알 수 있듯 시정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물자 돈 가, ( )

  

  

  



집결하여 사람간의 교유 물건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사람과 화물이 많이 모이, .

는 곳에는 반드시 각종 유흥과 향락과 놀이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사람 돈 유흥은‘ ’ ‘ ’ ‘ ’ . ‘ ’ ‘ ’ ‘ ’

공간을 특징짓는 세 요소가 되는 것이다‘ ’ .市井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은 산수자연에 대응되는 의 공간 의 공‘ ’ ‘ ’ , ‘ ’市井 俗 生活

간이며 타인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간에 대응되는 대중, ‘私的

적 공간이며 상품화폐경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촌에 대응되는 도시적 공간이라’ , ‘ ’

할 수 있다 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간이기에 와 다양한 사회활동이 행해. , ‘ ’ ‘ ’市井 群集 社交

지는 장소가 되며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 된다 또한 시정은 최신. ,

문화가 창조보급되고 이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예술이 상품으로서 생산소비유,․ ․ ․

통되는 공간이다 예술이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품이 보수직업생. ․ ․

계와 연결되는 양상을 가리키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흥행의 측면을 포함한, ‘ ’

다 연회에 불려가 노래를 하고 받는 놀이채는 일종의 공연료이며 에도후기에 성행한 현상. ,

문예의 경우 당선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지고 덴쟈, ( )点者 ―일종의 심사위원―에게는 가点料

수입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같은 유통과 흥행의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때 흥행이 이.

루어지는 곳은 대개 시정공간이며 에도 후기에 은 응모작품의 제출처 수합처, ,茶屋 ―이를

라 하였음‘ ’取付所 ―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에도의 대표적인 시정공간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도 후기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놀이문화의 개념이 변질되는 시기이다 즉‘ ’ . ,․

놀이에 포함된 정신적 요소는 약화되고 향락성소비성 쾌락 재미 등 감각적 요소만이 강조, ,․

되는 유흥의 개념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인 것이다‘ ’ .26) 조선 후기 에도시대만큼,

유흥문화가 발달한 시대도 없었다고 하겠는데 아소비 노는 것 라면 빠짐없이 한다 고 하, “‘ ( )’ ”

는 에도인의 유흥관이나 에 안이 간 곳 업는 나라고 토로한 김수장의 말, ‘ ’長安 花柳 風流處

에서 이 시기 얼마나 놀이문화가 번창했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7) 시조를 부르고

센류작품을 하는 것 역시 향락성소비성을 띤 당대의 대표적인 놀이의 하나로 간주될投句 ․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의 위력에 의해 신분적 변별성이 희석 또는 약화되기 마련. , ‘ ’ ‘ ’金力

이다 요컨대 신분보다는 이 더 큰 변수요인으로 작용하는 공간 다시 말해 신분의. , ‘ ’ ,金力 高

로부터 돈으로 가치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사회적 변화상을 단적으로 반영하는下 ․

곳이 바로 이다 따라서 이 시정공간은 그때까지 조선사회를 지탱해 온 지배이념 윤‘ ’ . ,市井

리도덕적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기준이 형성되는 공간이며 이질적 가치가 혼재하는 공,

간이기도 하다.

당대의 기록이나 사설시조 센류 기타 이 시기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시정공간은, 靑樓酒肆․ ․

투전판 과 같은 사카리바 로 구성된, ‘ ( )’妓房風流房船艙市廛 遊里茶屋見世物小屋髮結床 盛場․ ․ ․ ․ ․ ․ ․

다 은 이 시기의 시대사회의 변화상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며 문학 넓게는 예술. , ( )市井 ․

활동의 주무대가 되는 동시에 텍스트 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시정은, . ‘ ’內

이 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이 시기 시정공간을 중심으로 발달성행한 문학을. ‘ ’市井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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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한일 비교 사설시조와 센류 를 중심으로1819 ( )市井文學 川柳：․ ․ 7

으로 범주화할 때 여기에는 사설시조와 센류 외에 판소리 잡가 탈춤 인형극, , , , , ,歌詞 漢文

혹은 각종 를 중심으로 한 중인층의 교카 이하라 사이카쿠( ), , ( ), (短篇 野談 詩社 漢詩 狂歌 井

로 대표되는 통속대중소설 샤레본 기뵤시 닌죠본 요미혼) , ( ) ( ) ( ) (原西鶴 洒樂本 黃表紙 人情本 讀․ ․ ․ ․

등과 같은 게사쿠) ( )本 戱作 28) 작품들 죠루리 등이 포함된다, ( ) .淨瑠璃

그렇다면 넓게는 시정예술 좁게는 사설시조와 센류의 창작향유유통소비를 담당하는 사람, ․ ․ ․

들―市井藝術人―은 어떤 부류의 인물들인가 사설시조는 대다수가 작자불명으로 되어 있?

고 센류의 경우 역시 작자 개개인의 면모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대의 각종 기록들을. ,

통해 을 해 볼 수 있다 지배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지식인이 시정주변에서.市井文學人像 照勘

일어나는 생활현장에 밀착된 경험을 소재로 창작하거나 떠돌던 이야기를 채록한 것으,雜事

로 알려진 혹은( ),漢文短篇 野談 29) 조선 후기의 사회상 서울의 모습 인물군상을 사실적으, ,

로 그려낸 장편가사 경제적인 궁핍으로 전형적 시정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 >,漢陽歌

에 없었던 한 양반의 행태를 보여주는 소설 허생전 중인서민 출신으로 행적이 돋보이는< >, ․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里鄕見聞錄  30) 에도시대의 사회 각 계층의 인물의 행태,人情 世態

시정 주변의 들을 기록해 놓은 ,雜事 江戶繁昌記  31) 각종 게사쿠 작품들은 이를 살필( )戱作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기록들에 나타난 시정인의 모습은 이해관계 특히 물질이.

나 경제문제에 민감하고 권위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세태

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고 관념이나 이상보다는 현실적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경향을 띤다.

에도기의 시정인은 구체적으로 에도코 를 가리키는데 기록상으로 이 말은‘ ’( ) 1771江戶 子つ

년 센류 작품에 처음 나타난다.32) 년 경에는 대표적인 샤레본 기뵤시1788 ( ) ( )洒樂本 黃表紙․

작자인 산토교덴 에 의해 에도코 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그에 의( )山東京傳 町人

하면 에도성의 지붕을 받치는 돌을 보며 성장한 사람 돈에 집착하지 않으나 인색하지도, ,

않은 사람 상류층에서 성장했지만 와도 다르고 시골뜨기와도 다른 사람 태어날 때부, ,武士

터 번화가 사람인 경우 이키, ‘ ’日本橋 33)와 하리‘ ’34)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35) 조선 후기든

에도 후기든 세기 무렵이면 경제적 를 이룬 시정인들은 상류 지배층만이 독점하였던18 富

온갖 생활예술문화상의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문학 음악 미술 꽃. , , ,․ ․

꽂이 서예 등을 즐기는 멋쟁이 풍류인으로 자처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 , .茶道

이상과 같은 시정 공간의 특성 및 시정인의 속성이 이 곳을 주무대로 활동한 시정인들의‘ ’

예술세계에 직접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자명하다 첫째 시정은 기본적으로. ,․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하는 곳이다 따라서 시정문학의 제재가 인간의 삶, . ,群集

  

  



현실에 관계된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 점은 자연물을 주 소재. ‘ ’

원으로 하는 의 문학 특히 시문학 과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둘째 시정( ) . ,前代

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문학은 어느 한 계층의 취향에 편중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따라서 문학의 대중화‘ ’

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요소 보다는 인 요소들. (homogeneity) ‘ ’純一同質的 異質的․

이 하면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흐름을 주도한다고 하는 특성을 낳는다(heterogeneity) .混在 ․

셋째 시정에서의 타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시정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 ’

계기가 되게 했다 넷째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부상한 은 함보다는 함 쪽. , ‘ ’金力 雅正 卑俗

으로 기울어지는 미적 취향을 갖게 하였으며 물질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다섯 째 시정의 유흥공간의 핵이 되는 의 성행은 시정인들의. , 妓房遊里․

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관념적인 모럴이나 정신세계를 벗어나 물질이나 육체에‘( ) ’女 性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섯 째 사람이 하면 자연 소규모 그룹이 생기게 마련인데 시정에서는 신분적 요인보, ,群集

다는 비슷한 예술적 취향 미의식 가치관 경제력 생활패턴이 사교에 있어 더 중요한 인자, , , ,

가 되었으므로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 소그룹 또한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다 전문가객 사이에 성행한 이나 중인층 사이에 성행한 각종 센류의. , ,歌壇 契 漢詩人 詩社

현상문예 경연대회라 할 만쿠아와세 자 구미 렌 등을 그 예로‘ ( )’ ‘-- ( )’ ‘ ( )’ ‘ ( )’万句合 座 組 連

들 수 있다 만쿠아와세의 경우 아무아무개가 주관심사하는 현상문예에 당선되면 자연히 그. ․

를 중심으로 하는 센류그룹이 형성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여타 그룹 등도 마찬가지이다 및 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요인, .歌壇 詩社 連帶意識 同類意識

이 되며 이로써 하나의 유파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시정예술인들은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

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룹의 일원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스스로를 이나 에, ‘ ’ ‘風流人

도코 로 규정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에도코는 세련된 문화인 도회인 유( ) . , ,江戶 子つ ․

행에 앞서가는 멋진 사람을 의미하며 에 하는 것은 에도코의 상징적 행위로 인식万句合 投句

되었다 풍류인은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재능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 멋을. ,

알고 예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며 조선 후기 소규모 예술동호인그룹 혹은‘ ’ ‘文

은 바로 예술적 취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멤버들은 스스로를 풍류’化的 公衆

인으로 인식했다고 하겠다.36) 세기 양반사대부의 독점물이던 지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18

고 광범하게 예술을 향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적 공중이 형성확산단계에 이른․

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37)

일곱 째 시정공간에 있어 돈이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락 유흥과 관련하여, ,

과 이사미하다‘ ’ ‘ ’( )豪放 勇 肌み 38) 츠‘ ( )’通 39)와 같은 물질적 현세적 육체적 감각적인 것이, , ,

중시되는 독특한 미적 취향을 배태시켰다 이들 미의식은 유흥문화. ―특히 유곽기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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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를 중심으로 형성발달한 미적 취향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한국 일본의 시정문학,․

을 특징짓는 미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여덟 째 시정공간은 실질적인 것과 현재를 중시하는 현실적현세적 가치관이 우세하게 작용, ․

하므로 이를 주무대로 하는 문학작품에서 묘사의 핍진성 현장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시정공간을 둘러싼 시정인 시정문학 및 시정예술의 일반적 특성들은 사설시조와 센류,

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지면관계상 본고에서 이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없으므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세 번째 항목―자기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만을 집중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은 의 자기발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市井人

문학작품 속에서 제반 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된다 또한 시정인들의 자아인식은 직접.人間事

적 경험을 기초로 하므로 텍스트상에서 경험주체와 발화주체가 일치되는 양상을 띤다.



인용 예 중 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평시조 작품들이고 은 사설시조 는(1)-(4) , (5)-(8) , (9)

근대시 불노리 의 일부분이다 에는 를 감지할 수 있는 언어적 징표가 드러나< > . (1) 發話主體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시적 주체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할.

수 없으며 시적 화자와 자연물이 혼연일체가 된 상태를 감지할 따름이다 와 에서는. (2) (3)

이 몸 우리도라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 발화주체의 자기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칭‘ ’ ‘ ’ . 1

발화주체를 나타내는 이 몸 은 초장 중장의 자연물에 대응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 ” , .

시조에서 이 몸 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기보다는 에서의 우리도 와 마“ ” ‘ ’ (3) “ ”

찬가지로 자연물에 대응되는 인간에 대한 통칭 즉 의 보편적 자아 혹은 공동체적‘ ’ , 沒個性

자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사실 이 몸 을 우리 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 ” “ ”

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이 몸 은 자아 혹은 자의식 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와 구분되. “ ” ‘ ’( ) ‘ ’他者

는 변별성 혹은 개별성 을 확보한 개성의 주체는 아니다 에서도 이 몸 이라는 말이 쓰( ) ‘ ’ . (4) “ ”

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몸은 주체인 우리로 대치될 수도 있고 단지 주체인‘ ’ ‘ ’複數 單數

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에서 이 몸은 타자와‘ ’ . (4) ‘ ’

구분되는 나 혹은 개성의 주체로서의 나가 아닌 중세적 자아표명의 전형적 패턴인 보편‘ ’ ‘ ’ , ‘

적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설시조 에서도 자아인식에 대한 언어적 징표로서 우리도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5) “ ” ,

여기서는 포수로 지칭된 사람이 자신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실질적인 인칭 대명사‘ ’ 1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도라고 하는 발화주체는 자기인식의 주. ‘ ’ ‘ ’

체인 동시에 개성의 주체이기도 하다 개성의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근대성의‘ ’ . ‘ ’ ‘ ’

한 징표가 된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사설시조에 내포된 근대성을 언급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근대시인 에서 이같은 자아인식 양상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사월 초파일날 물밀(9) . ‘ ’

듯 쏟아져 나온 뭇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무리에 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여기.

서 시적 화자가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우. “

는밤 이라는 구절이 이같은 고립적 자아인식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세상 전부가” , ‘

자신의 적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서양의 근대적 자아개념, ’ 40)과 크게 다르

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설시조에서의 자아인식 양상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또 다

른 특징이 드러난다 즉 에서는 자신을 포수야라고 부른 사람 에서는 각씨네 에. , (5) ‘ ’ (6) ‘ ’ (7)

서는 협박의 대상이 되는 마을 여자 에서는 자신을 유혹하는 각씨님이 각각 시적 화자‘ ’ (8) ‘ ’

에게 있어 상대방의 역할을 하며 시적 화자는 이 상대방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 ,

성 속에서 자기자신을 인식한다 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양상은 조선 전. 他者

기의 평시조에서도 쉽게 발견되지만 가 대개 자연물인 평시조와는 달리 사설시조의, ‘ ’ ‘ ’他者

경우는 동격의 인간 다시 말해 로서의 타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同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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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아인식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사설시조의 근대적 속성의 일면을 와의 비교를 통해(4)

발견할 수 있다 평시조 중에도 처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되 그 타자. (4)

가 자연이 아닌 인간으로 설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우 타인은 대개 시적‘ ’ . ,

화자와 가 아닌 이며 여기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된 자아의식이라고‘ ’ , ‘ ’同類 君主

하는 중세적 양상을 보게 된다 반면 에서의 시적 화자는 자아의 주체인 동시에. , (5)-(9) ‘ ’ ,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개성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 ’

로써 사설시조에 드러나 있는 시적 주체의 자아인식태도에는 요소가 내재해 있음을, 近代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할 점은 사설시조의 특성을 쉽게 일반화하거나 도식화하는 일이

다 조선 전기의 평시조 중에도 자아인식 및 자아표명에 있어 사설시조와 유사한 양상을 보.

이는 것도 있고 사설시조 중에도 중세적 양상과 흡사한 면모를 드러내는 작품도 있기 때문,

이다.

예 에서 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자신을 에 견주고 뒤숭(11) ( )發話主體 桂下吏 老子

숭한 세태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 평시.

조 중에도 타인과 구분되는 독립적 개체 그 어떤 전체성이념성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는, ․

개성의 주체로서 자아를 인식표명하는 양상이 상당수 발견된다 또한 와 같이 개성에. (12)․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보편적 자아로서의 나 혹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 ‘ ’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된 자아의식을 표출하는 중세적 양상을 보이는 사설시조도 없지 않

다 한편 예 은 김천택의 작품인데 조선 전기의 평시조에서 보이는 양상과 별 차이가. (10)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류 작품의 가 아니라 이런 류 작품들이 전. , ,有無

체 작품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로써 사설시조에서 보이는.

일련의 자아인식자기표출양상의 특성은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대적 요인과 사설시조라고‘ ’․

하는 장르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요컨대 사설시조에 나타난 발화주체는 他者―자연이나 가 아닌 같은 부류의 인간君主 ―와

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며 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간에 일종의, 他者

내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서의 우리 에서의 발화주체‘ ’ ‘ ’ . (5) ‘ ’ (6)同類意識

나와 가 우호적 관계에 놓인다면 에서의 나와 우리 마을 지서미 에서의‘ ’ ‘ ’ , (7) ‘ ’ ‘ ( )’ (8)閣氏

나와 님은 적대적 내지 비우호적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화주체인‘ ’ ‘ ’ . ,閣氏

나와 이들 사이에는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고 하는 동류의식이 근저에 형성되어 있는 것‘ ’ ‘ ’

이다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 상호관련성. ‘ ’(intertextuality) 혹은 상호텍스트성‘ ’― ―에 대한



주체 상호관련성‘ ’(intersubjectivity) ― 혹은 상호주체성‘ ’ ― 을 언급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센류에 나타난 자아인식태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센류라고 하는 시양식이 형성되는 과

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센류는 하이쿠 와 마찬가지로 의 형식을 지니지만. ( ) 5/7/5俳句

하이쿠와는 달리 기고 를 포함하지 않고 자연물이 아닌 일상적 인간의 삶이 주된 소‘ ’( )季語

재가 되며 한 표현 대신 비속한 일상어 구어투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등에서 크게 다,雅正

르다 원래 하이쿠는 여러 명의 공동 라 할 하이카이. ( )合作体 俳諧 41)의 첫 를 독립시킨 것句

이므로 결국 하이쿠나 센류의 은 이 하이카이라 할 수 있다 하이카이로부터 센류로의, .前身

이행에 있어 바로 전단계의 형태라 할 수 있는 마에쿠즈케‘ ( )’前句附 42)는 를 미리 주고前句

그에 이어 를 읊는 양식이다 예컨대 가 주어지면 구를 구가 주어지면. , 5/7/5 7/7 , 7/7後句 句

구를 읊는 것이다 여러 명의 참가자5/7/5 . ― 렌쥬( )連中 ―의 공동합작체인 하이카이로부터

인에 의한 의 양식2 句作 43)인 마에쿠즈케로 다시 양식인 센류로 이어지는 과정은, 1 1人 句

바로 한 편의 문학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룹 내지 렌쥬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개체로,

서의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증표가 된다 그러므로 센류라고 하는 시양식은 에. ,

도 후기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의 자아의식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市井人

일본에서는 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가 직접 문면에1 ‘ ’發話主體

얼굴을 들이미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이 시적 전통을 이루어 왔고 센류에서도 역시 이 전통,

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칭 주체에 대한 아무런 언어적 지표도 없는 의 형태. , 1 最短詩

에서 주체가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텍스트 안에서 읽어내는 일이란 지극히 어려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は の をわるくいひ

り といもをつきつける

かぼちや はいくらでも う

を にしみるやつゆびを り

の を はぬが になる

の のわけは をくどき

の はなになにと つてよみ

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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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들45)에서 보다시피 센류에는 시정인의 일상적 삶이 여과없이 직접적으로 문면에 표,

현된다는 점에서 하이쿠나 의 시양식과 크게 다르다 센류를 통해 보여지는 시정인의.前代

자아인식의 양상은 우선 자연보다는 인간 및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는 것에서부,

터 발견된다 이것은 시정인들이 자기자신을 삶의 주체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 .

시인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지는 헤이안 시대의 와카 는 어느 면( )和歌

에서는 고양된 자기인식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 자신의 직접경험보다는. ,

의他人 先驗46)에 의존하므로 언술에 담겨진 경험 혹은 사건 의 주체와 발화의 주체가 불일( )

치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일본 국문학자들이 헤이안 시대 와카에 대하여 추상적 관념적. ‘ ’ ‘ ’

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그러나 센류의 경우 직접 그 상황이나 사건을. ,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을 수 없는 구체성 현장성을 지니고 있어 경험의 주체와 발화,

의 주체가 일치하는 양상을 띤다 은 남편이 풍류를 아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돈을. (1)

많이 쓰게 될 것이므로 아내들은 그런 친구들을 싫어한다는 내용이고 는 유곽에서 추석, (2)

보름달을 하며 밤을 지새고 다음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화가 나서 명절음식인 경,玩賞

단과 감자요리를 불쑥 남편 코 앞에 들이민다는 내용이다 은 고구마와 호박은 여성들이. (3)

즐기는 것이라 그해 처음 나온 호박을 보고 절약가인 아내도 그것만큼은 아낌없이 살 기세,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는 유곽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고 역시 직접. (4)(5) , (6)(7)

그 현장을 목도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포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것은 곧 센류의 작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경험의 주체로 자신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면에 인칭 대명사로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설시조와 마찬 가지로 센류에서1 ,

도 시적 주체는 구체적으로 말해 지금 어떤 상황 사건 경험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면, , ,他人

서 시간공간을 공유하는 어떤 존재를 상대로 하면서 그와의 유대감 내지 관계 속에서 자‘ ’

신을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상대는 부부일 수도 있고 배우와 관객의 관계일 수도 있. ,

고 유곽에서 손님과 유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센류에는 각계각층의 인물 다, . ,

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시적 화자와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과 사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관계에 놓인다 즉 센류의 작자는 나를 그‘ ’ . , ‘ ’ ‘同類

들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렌쥬 가 의 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 중’ . ( )連中 創作 場

세적 동류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센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은 경험과 사건 나, ,群像

아가서는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데서 형성되는 근세적 동류의식이 투영된 대상이라 하겠다.

이 점은 형식상 센류와 같은 하이쿠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に の みじかくなれり

や に する の

なになに

  

  

  

  



첫 작품은 오월이 되어 강우량이 늘어 의 긴 다리가 짧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鶴

이감을 표현한 것인데 대개의 하이쿠 작품이 그렇듯 자연물을 주된 시적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두 번째 것은 떡 이라든가 툇마루 라는 말에서 인 인간의 삶의 체취가 느껴지지. “ ” “ ” ‘ ’他者

만 발화주체가 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든가 그들간에 동류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든

가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에 대한 관심이 증. 他人

폭되어 있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센류 발화주체의 자기인식태도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동류의식을 가지고 자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사설시조와,

센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사설시조에서의 동류인 타자는 인칭인 너인 경우가. , ‘ ’ ‘ ’ 2 ‘ ’

대부분이며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양상을 띠지만 센류에 있어서는 그 들 이라고 하는‘ ’ , ‘ ( )’ 3

인칭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사설시조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가 더 밀착.

되어 있는 반면 센류의 경우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양상을 띤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과적, .

으로 사설시조에서의 타인과의 관계 동류의식은 직접적주관적인 양상으로 표출이 되며 센, ,․

류에서는 간접적객관적인 경향을 띤다 사설시조나 센류 모두 가 두드러지는 시양식. 喜劇美․

이지만 사설시조에서는 유머적 색채가 센류에서는 풍자적 색채가 우세한 것도 이와 무, ‘ ’ , ‘ ’

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머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동류적 입장에서 드러내어. ,

웃음을 야기하는 양식이고 풍자는 약점을 지닌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

약점을 비웃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설시조나 센류에 있어 관계성과 동류의식이 형성되는 단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단위는 추상적이고 광범한 공동체 집단도 아니고 근대시에서처럼 고립.

되어 존재하는 개인들의 집합인 이익집단도 아니며 각종 나 혹은 와 같은 작‘ ’ , 詩社 歌壇 契

은 규모의 조직 만쿠아와세 구미 렌 등과 같이 특정 시간공간을 공유하면서, , , ( ), ( )座 組 連 ․

커뮤니케이션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 작은 규‘ ’ .

모의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취미와 삶의 패턴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면서 각종 예술 문화활동을 함께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 ,

수 있다.

이 글은 비슷한 시대사회환경은 비슷한 문학을 낳는가 라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 18․ ․

세기 한국과 일본의 사회 및 문학에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이를 시정문19 , ‘

학 의 범주로 포괄하여 여러 특성들을 개괄한 뒤 그 중 시정인의 자아인식 및 자기 표출이라’

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시장르인 사설시조와 센류 작품 중 반.

이상이 작가불명이라는 점도 말해주듯 담당층의 신분을 통한 접근방법은 이 시기 문학의 실,

체를 규명함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사설시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

이 텍스트 외곽적 요인을 탐색하는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명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각된다 필.

자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서 사설시조와 센류, ―넓게는 일市井文學

반―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생산소비유통되는 공간으로 관심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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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시대문화사회의 변화상이 농축되어 나타나 있는 동시에 텍스. ,․ ․

트상의 주된 무대가 되는 공간의 특‘ ’市井 성을규명하고 시정공간의 특수성으로부터야기된 문학

적 특성을 개괄하였다.

그 결과로서 시대적 유사성은 그 시대사회의 산물인 문학의 유사성을 낳을 수 있다는 잠‘ , ’․

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잠정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예를 검토하. ‘ ’ ,

지 않고 오직 세기 한국과 일본이라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1819․

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시정이라는 공간 및 이를 핵으로 하는 시정문학이 근대정신 및 근.

대문학의 가 된다는 점을 두 시양식의 문학적 유사성 중 가장 명백하다고 여겨지는,萌芽

자아인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 결과 두 시양식에서 드러나는 자아인식의 특‘ ’ .

성이 근대적 속성을 내포하면서도 완전히 근대문학의 범주에는 포괄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

혔다 이제 자아인식의 측면 외에 두 시양식에서 발견되는 근대문학적 속성을 몇 가지 지적.

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시정인을 하나로 묶는 및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규모, ,連帶意識 同類意識

그룹은 근대의 문단 동호인 문학서클 동인과 같은 유파적 그룹활동의 이 된다‘ ’ ‘ ’ ‘ ’ ‘ ’ .母型

둘째 시정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어느 한 계층의 취향에 편중되기보다, ,

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상층문화는 저급화되고 하층

문화는 고급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 시정인들의 문화예술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하고, ‘ ’․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시정예술 혹은 시정문학은 근대 이후의 대중예술 대중(

문학 의 초기형태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셋째 시정문학에서 보이는 묘사의 핍진성현장성 시정인들의 현실적현세적 가치관은 근대, ,․ ․

리얼리즘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이를 리얼리즘 문학의 으로 이해하는 단서가 마련된다고濫觴

하겠다.

넷째 시정문학을 통해 근대적 가치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떤 형태의 전체성이나, .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대정신의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이

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두 문학양식 사이에 발견되는 유사점들의 비교연구가 총체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미진한 점들은 다른 지면을 기약하기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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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owns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in the

18-19th Century: Focused on Saseol-sijo and Senryu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aseol-sijo and senryu, both of

which flourished in the 18-19th century,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